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많은 그리스도인이 삶의 무게

에 지쳐 넘어지면, 주님께 나

아가 무한한 복음의 은혜를 

달라고 구하기보다, ‘나미성’

의 상태로 살아가기를 선택합

니다. ‘나미성’ 기억하나요? 
‘나태하고 미지근한 성도’를 

말합니다.  

우리가 함께 토론하고 발표했

던 것처럼, 성경은 나태하고 

미지근한 성도, 세속적인 성

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

다. 우리가 넘어지거나 실족

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

것이 아닙니다. 그것이 당연

하기 때문에 머물러도 되는 

것처럼 결코 말하지 않는다

는 것입니다. 

방전된 것처럼 보이는 그리스

도인의 삶은 항상 충전이 필

요합니다. 쉼이 필요하고, 여

유가 필요하고, 조용히 생각

할 시간도 필요합니다. 그런

데 무엇을 위한 충전인가요? 

나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

한 충전이 아닙니다. 더 즐겁

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

한 충전도 아닙니다. 복음이 

우리를 이끄는 그 푯대를 향

하여,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

가고 나타내기 위한 충전입니

다.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복

음으로 새롭게 하십니다.

지난 <위드바이블 캠프>는 여러분

에게 충전의 시간이 되었을 것으

로 믿습니다. 복음이 무엇인지 배

웠고,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

결단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. 

캠프를 마치고 이제 두 달이 훌쩍 

넘은 지금, 혹시 당신은 일상으로 

돌아와 여러 가지 삶의 짐을 지고 

살면서 점점 복음의 능력으로 살

아가는 데 지쳐가고 있을지도 모

릅니다. 그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셔

서 새롭게 경험하게 된 시험을 당

한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. 

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지지 않으

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기

쁨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. 금세 

방전되어 짐 진 자처럼 탄식하며 

살아가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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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신은 우리 주님께서 영혼의 쉼을 허락하시는 분이시

라는 것을 믿으시나요? 당신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

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주신 다는 것을 믿

으시나요?  

그렇다면 지치고 힘든 일상을 마치고 잠들기 전 주님께 

고백해 보세요: “주님 저의 영혼을 온전히 만족시키시는 

분은 주님이십니다. 세상의 유혹과 시험 때문에 제 영혼

이 쉴 곳을 못 찾고 방황하고 있습니다. 지치고 힘들어 

쉴 곳을 찾고 있습니다. 주님이 저의 쉴 곳이 되어 주시

고, 제 영혼을 흡족히 만족시킬 생수가 되어 주세요.” 

“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

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

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”(시 

42:5).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

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

을 공급하실 것입니다. 

절대로 ‘나미성’으로 살지 마세요. 죄에 넘어질 수는 있

지만 죄 가운데 살 수는 없습니다. 나태하고 미지근해질 

수는 있지만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. 복음

으로 돌아와 복음으로 채워지고 다시 복음을 위해 사시

기 바랍니다. 주님은 ‘내가 속히 오리라’라고 말씀하시

고 우리에게 줄 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(계 

22:12). 언제 주님이 오시든 ‘착하고 충성된 종’으로 그

분을 모두 만나기를 바랍니다. 복음의 은혜와 능력 안에

서 날마다 자라가고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

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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